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멈춤에서도약으로!
인천시 ‘쉬었음청년’의

노동시장진입지원정책마련연구

인천연구원민규량연구위원



"요즘,
그냥좀쉬고
싶지않나요?"
게으른게아닙니다.

치열하게 달렸거나, 

달릴곳을찾지못해잠시숨을고르는중입니다.

하지만사회는묻습니다.

"너 지금뭐해?"



'쉬었음청년'이란누구일까요?



59만명, 10년새최대치.
나만그런게아닙니다.

청년 6명중 1명은현재 '쉬었음' 상태입니다. (10년 새 약 1.5배 증가)



쉬고싶은게아니라,
원하는곳이없어서

"아무데나가긴싫고, 갈 곳은안보이는현실"

34.1% 원하는일자리찾기어려움

20.0% 몸이좋지않아서

15.0% 다음일준비

30.9% 기타



우리는모두다른이유로멈춰있습니다



인천이라서더힘든가요?

28.5%
전공불일치

하고싶은일과
실제업무가다름

1/3
청년유출

3명 중 1명은
인천외지역에서근무합니다

-40만
임금격차

서울대비
월평균임금



하지만멈춤이길어지면
'고립'이됩니다

사회적단절감에따른행복도격차

혼자있는시간이길어질수록, 문밖으로나오기는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.



기존정책의한계

아직마음의준비도안됐는데, 등 떠미는느낌받으셨나요?

순서가바뀌어야합니다.

"취업상담받으러오셨나요?
이력서먼저가져오세요."

기존일자리센터의흔한풍경



억지로끌지않고, 천천히함께가야합니다

발굴 (Detection)

숨지않게

먼저찾아갑니다

회복 (Recovery)

가장중요!

심리상담 &

자존감회복먼저

진입 (Entry)

부담없는

작은일거리,

봉사활동경험

정착 (Settlement)

취업후에도

적응할때까지

케어



무엇이필요할까요?

회복형커뮤니티

눈치보지않고
쉴수있는전용공간

소셜클럽

취업스터디 NO!
취미/관심사 기반모임

저진입일경험

재택소작업, 단기 봉사등
실패부담없는일거리



멈춤이도약이될수있도록
인천연구원에서정책적으로연구하겠습니다



원탁토론 16:55~17:45 (50분)

토론주제

1 쉬었음청년에대한인식
주변에쉬고있는친구가있나요? 혹은 본인도쉬어본경험이있나요?

2 쉬는청년에게필요한지원
쉬고있는청년이다시시작하려면어떤도움이필요할까요?

3 청년지원정책경험
인천시청년정책을 이용해본적있나요? 좋았던점이나아쉬웠던점은?

4 인천시에바라는점
인천시가쉬었음청년을위해꼭해줬으면하는것이있다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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